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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디에 영감을 받아 만든 브랜드 미아’

프레시넷 미아 틴토
Freixenet Mia Tinto

지역 스페인 > 까탈루냐 > 페네데스

포도품종 템프라니요 100%

알코올 13.5%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5-18℃

테이스팅 노트 바이올렛 블루가 묻어나는 진한 루비 컬러로 잘 익은 자두와 오렌지 향이

풍긴다. 잘 익은 자두와 붉은 베리류의 풍부한 과실 풍미와 함께 이어지는

담배, 향신료 터치가 과하지 않아 좋다. 부드러운 타닌, 균형잡힌 바디감이

마지막까지 기분 좋게 이어진다.

당도 바디

제품설명 전세계 No.1 스파클링 와인 브랜드, 스페인 까바의 대표주자인 프레시넷에서 생산하는 미아는 스페인 어로 나의(Mine), 나의

것을 의미한다. 밝고 젊지만 가장 스페인스러운 와인을 만들고자 시작된 프로젝트로 완성됐다. 프로젝트 전담 팀에 소속된

와인메이커, 디자이너 등 구성원들이 '나의 와인'이라 부르며 애정을 쏟은 창조물은 그대로 '미아'라는 이름으로 출시 되었다.

가장 바르셀로나스러운 와인을 만들기 위한 컨셉 하에 태어난 미아는 바르셀로나 출신의 여성 와인메이커 ’글로리아’의

대표와인으로 스페인의 토착품종들, 특히 발렌시아에서 주로 사용되는 품종 위주로 만들어진 와인이다. 또한 바르셀로나의 대표

건축가인 가우디의 작품에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미아는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새로운 스타일의 와인으로 스페인을 오롯이 담은

가우디의 꿈을 품은 와인이다.

와이너리 전세계 No.1 스파클링 브랜드이자 까바 수출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프레시넷은 스페인 까바의 선구자로서, 스페인 최초로
기압을 통한 포도압착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보다 고품질의 까바를 생산하기 위해 최초로 냉장 저장고 시설을 구축한
와이너리이다. 1935년 런던과 미국에 해외지사를 설립하고 '까바'의 세계화를 진두 지휘한 프레시넷은 스페인 까바 수출량의
56%의 시장 점유율(140개 이상의 국가에 수출)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매 초당 3.3병이상 판매되고 있는 명실상부
전세계 NO.1 스파클링 와인 브랜드이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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